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23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이수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김은영

판 결 선 고 2026.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뮤지컬 ‘밀캠’ 영상 등 복제의 점

 피고인은 2022.경부터 2024. 2. 1.경 사이에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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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뮤지컬 영상인 일명 ‘밀캠’ 영상을 판매할 목적 등으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뮤지컬 영상제작물인 ‘D’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PC D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3회1)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작권자의 동

의 없이 촬영된 뮤지컬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PC D드라이브 또는 E 드라

이브에 임의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하였다.

2. 뮤지컬 ‘밀캠’ 영상 등 배포의 점

 가. 2023.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F’에게 피고인이 보관하

고 있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제작물인 ‘G’, ‘H’ 동영상 파일을 판

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

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I’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제작물인 ‘J’, ‘K’ 동영상 파일을 판매하

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14,41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따라 직권으로 그 횟수를 위와 같
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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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복제물 판매 유통 사이트 수사의뢰 요청, (내사보고) 밀캠 판매자 수사의뢰서 

접수, 뮤지컬 불법영상거래 사전조사 보고서, 판매 밀캠 목록, 밀캠 저장된 USB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임의제출동의서(계좌거래내역)

1. 밀캠 관련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밀캠(연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증거기록 141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만 22세의 학생으로, 형종의 선택이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파일들은 이미 압수ㆍ페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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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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